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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전달 차단 단백질로 질병 치료
반더빌트대 조대웅 박사, 신개념 치료법 개발 … 네이처 메디슨 게재

체내에 활성 단백질을 넣어줌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주요 장기의 손상을 막고 암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는 

획기적 개념의 <세포 내 단백질 치료법>이 재미 한인과학자에 의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.

미국 벤더빌트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인 조대웅(36) 박사는 외부에서 발현시킨 체내 유용 단백질을 투

병중인 환자의 세포 안에 투여함으로써 세포의 괴사를 막는 것은 물론 사망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

개념 질병치료법을 개발했다고 7월11일 발표했다.

연구결과는 인용지수가 31.4로 생명의과학 분야 저널 가운데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<네이처 메디슨> 인터

넷판에 7월11일 게재됐다.

조대웅 박사팀이 새로 개발한 치료법의 핵심은 일종의 <신호 전달 차단 단백질>인 CP-SOCS3으로, 몸속에 

온갖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염증 유발신호와 암 유발신호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연구팀은 CP-SOCS3 단백질을 활성상태에서 암이나 염증성 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환자에게 투여하면 암세

포나 병원균 등의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.

연구팀은 단백질을 세포에 주입시키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몸속 성장인자에 있으면서 세포 속을 

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펩타이드(단백질의 일부)를 CP-SOCS3과 결합시킨 후 치명적 염증질환을 일

으킨 생쥐에 투여한 결과 세포의 괴사 및 사멸을 막아 간, 신장, 폐 등의 장기손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.

또한 실험동물의 사망률도 80-100%에서 0-20%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사람 질병치료에도 이용할 

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한 조대웅 박사는 2001년 <유전자 조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기술>을 개

발해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, 논문심사를 맡았던 세계적 과학자들로부터 <창조

적 발명>이라는 평가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.

당시 개발했던 <세포투과성 유전자 조작효소>는 현재 한국 과학기술연구원(KIST), 포항공대, 생명공학연구

원 등 세계 17개국의 100여개 비영리 연구소 및 대학들에 특허 양해각서를 맺고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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